
GIST, 인문사회과학부 공식 출범
창의·혁신적 융합 인재 양성 박차

- 4월 15일(화) 출범식 및 심포지엄 개최… KAIST · DGIST · UNIST · POSTECH 등 관계자 

모여 이공계 특성화대학 간 융합 교육 사례 공유·협력 논의하고 융합 교육의 현재와 

미래 조망

- 학문 간 경계 없는 인재 육성 기대… 김건우 학부장 “과학기술을 넘어 인문사회적 

사유와 실천으로 자신과 세계를 깊이 있게 성찰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

▲ GIST가 4월 15일(화) 인문사회과학부 출범식 및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고 대학 A동 정문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4월 15일(화) 대학 A동에서 인문사회과학부 

출범식 및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GIST가 지향하는 융합 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GIST는 지난 2월 1일, 학사조직 개편을 통해 

인문사회과학부를 신설하며, 융합 교육 체계의 본격적인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대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관

계자들이 참석해 대학 A동 정문에서 현판식,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인문사회과학부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 임기철 총장과 김건우 인문사회과학부장이 학생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임기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출범한 인문사회과학부는 GIST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

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책임

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춘 인재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

하는 통합형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철 총장이 인문사회과학부 출범식 및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공계 특성화대학에서의 인문사회과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학 A

동 강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김건우 인문사회과학부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인문사회 교육 사례가 소개됐다.



김건우 학부장은 “GIST 인문사회과학부는 학생들이 과학기술을 넘어 인문사회적 사

유와 실천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

다”는 학부의 비전을 소개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교육을 확장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다가서고자 하는 GIST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건우 학부장이 인문사회과학부 출범식 및 심포지엄 행사에서 GIST 인문사회과학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소개하고 있다. 

이후 발표 세션에서는 ▴전봉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장의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의 현황과 비전’ ▴배하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기초학

부 교수의 ‘온라인 오픈 코스웨어를 활용한 DGIST 인문사회 교육 최적화 모델’ ▴
김효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문학부 교수의 ‘융합은 어떻게 교육이 되는가: 현

장의 고민과 가능성들’ ▴우정아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인문사회학부장의 

‘POSTECH 융합형 교육 사례’ 등 국내 주요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사례 발표를 통해 

융합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향후 협력과 혁신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발표자들과 GIST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과학기술과 인문사

회 간 융합 교육의 실현 가능성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과제를 중심으로 심

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과학기술 리더

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김성우 GIST 총학생회장은 “이번 인문사회과학부의 출범은 GIST 교육의 지평을 넓

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통

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